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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범고래’·‘뉴발란스530’ … 옷·신발값도 줄인상
정부의 ‘라면 때리기’를 계기  공

품 에 대한 주 도  올라 만, 

품 만 오른 게 니다. 옷·신 도 

만만치 않게 파른 상승 궤웂을 그리

고 욝다.

‘범고래’라는 칭으  유 한 나이

키 ‘덩크 우’와 뉴 란스의 베스트셀

러 ‘뉴 란스530’은 최근 7~10% 뛰

다. 원욡재 의 급 한 상승세를 반

 올  봄· 름(S/S) 즌을 앞두고 

대거 오른 옷 도 을· 울(F/W) 즌

이 욢되기 전 또 한 차례 상향 웛정될 

능 이 웆쳐진다.

○갈수록 오르는 생산원가
29일 패션 계에 따르면 나이키 덩크 

우의 은 종전 12만9000원에  

13만9000원으  인상됐다. 뉴 란스도   

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  인기 델인 

뉴 란스530을 품 별  1만원씩 올렸

다. 뉴 란스는 욢년 8월부터 운동  

을 10%씩 순차웂으  올리고 욝다.

뉴 란스의 경우 본거 인 미   

판매 도 올라 ‘ 웜’들의 를 

웠다. 200달러(  26만3000원)  안 되

는 으  ‘ 템’으  불렸던 뉴

란스993은 최근 한 번에 12.5% 상승  

224.9달러(  29만6000원)  됐다. 이

달 초에는 디다스  대표 제품 ‘슈퍼

스타’의 을 17.0% 올리기도 했다.

옷 도 난 부터 꾸준히 올랐

다. 유니클 는 난 2월 제 원욡재 

 인상을 이유  일부 제품 을 

인상했다. 무신사도 욡체브랜드(PB)인 

‘무신사스탠다드’의 주왍 품  을 

난  하반기 평균 10% 올린 바 욝다.

패션기 들이 신 ·옷 을 욜달

 인상하는 건 생산원  졌기 

때문이다. 미  원  은 4월 파운

드당 60.6센트를 나타냈다. 이는 전년 

동월 보다 5.5% 상승한 수준이다.

패션 계 관계욡는 “재료비부터 인

건비까  안 뛴 게 다”며 “제웛공장

이 많은 베트 과 중 의 인건비도 최

근 많이 올라 이젠 생산기 를 중 미

 돌리는 방안도 고 하는 분위기”라

고 말했다. 패션 계에 ‘친환경 바람’이 

부는 바람에 생산단  은 리사이

클링 소재의 사용량이 늘 난 것도 원

 오른 경으  꼽힌다.

이에 따라 통계청이 5월 표한 의

류 및 신  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

8.0% 급등했다. 1992년 5월 이후 31년 

만의 최고 상승률이다.

○F/W시즌에도 가격 오를 듯
일 에 는 기 들이 경기 둔  커

진 재고 부 을 제품  인상으  만

하 는 것이란 분 도 나온다. 베스

트셀러 제품들은 인기   을 1

만~2만원 올 도 사 는 소비욡  많

기 때문이다.

글 벌 패션 계에선 나이키, 디

다스 같은 톱 브랜드들마웁 쌓이는 재

고  골 리를 앓고 욝다. 월 에 는 

재고 문제와 마진  주왍 패션기

들의 올  웂이 컨센 스(증권사 

전 치 평균)를 크게 밑돌 것이란 부정

웂 관 에 이 리는 분위기다.

미  유  수 예(칸녜이 웨스

트)와 한 ‘이 ’  재미를 봤던 디

다스는 유대인을 상대  한 예의 오

언 논란으  1웛원이 넘는 재고 부 을 

게 되는 돌  재까  터졌다. 유통

계 관계욡는 “사용되는 재료의 양이 많

은 F/W 즌 의류는 S/S 즌 품 보다 

원  부 이 더 크다”며 “ 수기  욢

되기 전에  또 한 번 큰 으  오를 공산

이 크다”고 말했다. 양지윤 기자 

“샤워기도 이젠 인 리  념으  웇

근  니다.”

수  샤워수전 전문 제웛기  하우

드의 이호관 대표는 일반웂인 샤워기와 

욡사제품(사진)의 차별웆에 대  29일 

이같이 말했다. 일반웂인 샤워기는 왎

 타일 벽에 돌출 으  붙  욝다. 하

우드는 기  한 욡  더 나 다. 

수도꼭  부분을 선반처럼 만들  샴

푸, 비누뿐 니라 스마트폰도 올

을 수 욝다.

최근에는 매  샤워기를 했

다. 수도꼭 를 왎  벽에 매 하는 방

이다. 왎웛부터 세면대, 변기 윗부분

까  선반을 왎  전체  욜는다. 이 대

표는 “좁은 왎 의 공간 활용 을 이

는 동 에 호텔과 같은 인 리 를 제

공한다”고 소 했다. 그러면  “신  

파트 왎 을 보면 선반은 들 는데 

수전은 뚱하게 설치돼 욝는 경우  

많다”며 “수전까  선반을 이  매

으  설치하면 훨씬 고급스러워진

다”고 웛했다.

수도꼭  부분은 LCD( 정표 장

치) 면을 췄다. 온도에 따라  색이 

변하고, 사용욡  원하는 그래 도 

현할 수 욝다.  하우드 제품은 버튼을 도

입  선풍기처럼 물의 양을 춘다.  

2009년부터 관련 에 종사한 이 대

표는 2016년 하우드를 창 했다. 오  

수  샤워수전만 만들  메리칸

스탠다드, 대 비앤코, 한샘 등에 공급

한다. 최형창 기자 

신세계 웆이 팝 스토  경쟁  

에 본 웂으  나 다. 매장을 리

뉴얼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웂게 들

는 데다 소비욡들의 브랜드 선호

 바뀌는 데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

욝기 때문이다.

29일 유통 계에 따르면 신세계

웆은 난 3월 상품본부에 상품기

(MD)콘텐 팀을 신설했다. 이 

팀은 웆   팝 스토  입웆 브랜드 

관리를 전 하는 팀이다.

다른 웆들은 품·패션·뷰티 등 

카 고리별 MD들이 정규 매장과 팝

스토 를 께 당한다. 롯데·신세계·

현대 웆 운데 팝 스토  전  

웛 을 둔 곳은 신세계  유일하다.

신세계는 팝 스토 의 중왍 이 

웆웆 커 고 욝다고 판단했다.  

이에 따라 신세계는 팝 스토  입

웆 브랜드도 품 대신 MZ세대(밀레

니얼+Z세대)  관심을 는 상품 중심

으  선 하고 욝다. MD콘텐 팀

이 선보인 첫 팝 스토  판매 상품도 

품이 니라 중고 상품으  정했다.

신세계 웆 웆은 난 1일

부터 8일까 , 부산 센텀 티웆은 16

일부터 25일까  빈티  체 비바무

과  팝 스토 를 운 했다. 

이 기간 두 웆 의 팝 스토  산 

매출은 5 원을 나타냈다. 제품 

이 1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웆을 고

하면 의미 욝는 매출이란 게 욡체 평

다.

신세계 웆은 웆의 1층 심 

 공간까  팝  마케팅 전문공간

으  바꾸고 욝다. 2018년 3월에는 

웆 1층 운데 에스컬레이터 옆 공

간 165㎡를 팝  전용 공간 ‘더 스 이

’  꾸 다. 이후 경기웆 하 1층, 대

웆 5층, 대전 트앤사이언스웆 등

에 더 스 이 를  설치했다.

신세계 관계욡는 “웆  1  층을 리

뉴얼하는 데는 수 원의 비용이 든

다”며 “팝 스토 는 걸이와 매대를 

져다 는 정도면 충분한 만큼 사

상 비용이 거의 들  않는다”고 설

했다. 이  “소비욡들의 입맛 변 에 

빠르게 대응할 수 욝는 것도 장웆”이

라고 덧붙 다. 이미경 기자 

“이제 샤워기도 인테리  시대”팝 스토어가 백화점 매장 전략 바꾼다

‘프리미 ’ 도전장 던진 지누스

현대 웆그룹 계열 ·매트리스 

전문기  누스  프리미  매트리스 

장에 진출한다.

누스는 프리미  매트리스 ‘ 그니

처 H1’을 판매한다고 29일 다. 신제

품은 퀸, 킹 두  사이즈  출 되며 

은  280만원, 300만원이다. 

누스  300만원대 고  매트리스를 선

보이는 건 처음이다.

그니처 H1은 프리미  매트리스

게 최고급 소재를 활용했다. 미 에

 웇 생산한 메 리폼과 70년 전

통의 미  ‘히코리 스프링’, 벨기에 고

급 원단 브랜드 베카르데슬리의 욡카

드 원단으  만들 다. 미 의 침 ·

 안전 과 환경 친  인증제도

(CertiPUR-US)를 통과했다. 스타

일 제품의 과 안전  및 부 친

을 검증하는 ‘오코 스 스탠더드

100’ 인증도 았다.

신제품은 미  웛 주 누스 

 공장에  전량 생산한다. 전  상

사를 통한 정일 송 및 제품 사용 안

 등 춤  비스를 제공하는 ‘ 누

스 이트 글 브 비스’도 욢한다.

그간 30만~50만원대 보급  매트

리스 판매에 주 온 누스  프리

미  제품을 선보이는 건 현대 웆

과 을 통  프리미  매트리스 

장의 잠재 을 인했기 때문이다. 올

 1~6월 현대 웆의 프리미  매

트리스 상품군 매출은 전년 동기 대

비 42.7% 증 했다. 평균 단 도 

35.9% 뛰 다. 누스는 현대 웆 

13곳에 매장을 욜따라 열면  난  

전년 대비 66.4% 증 한 516 원의 매

출을 올렸다.  매출 기 을 갈 치

웠다.

누스 관계욡는 “비싸더라도 매트

리스 품질만 좋으면 잘 팔린다는 게 입

증됐다”며 “양질의 프리미  제품에 기

꺼이 을 는 젊은 소비욡들이 많

은 더현대 울과 현대 웆 판교웆 

두 곳에  그니처 H1 판매를 욢하

는 경”이라고 말했다. 김병근 기자 

매립형 샤워기 개발한 ‘하우드’

300만원 매트리스 처음 내놔

현대百 인수 후 시너지 ‘가속’

가파른 성장궤적 ‘이너뷰티’

올리브영, 새 먹거리로 찍

나이키 등 가격 최대 20% 올려

업계 “원재료값·인건비 급등

생산 기지 남미 이전도 검토”

경기급랭으로 재고부담 커져

가을·겨울 시즌 前 또 오를 듯

신세계百, 운영전담팀 신설

수백 원 드는 리뉴얼보다

비용 적고 ‘신속 변신’ 가능

CJ올리브 은 일상에  외 와 건

을 관리할 수 욝는 보웛 품류 등 ‘이

너뷰티’ 상품 굴에 을 기  했

다고 29일 표했다. 이너뷰티는 ‘ 면

(inner)’과 ‘ 름다움(beauty)’의 

, ‘ 는 장품’으  불리기도 한다.

 CJ올리브  관계욡는 “푸룬주스, 콤

부차, 효소 등 이너뷰티 제품군에  연

달  히트상품이 나오고 욝다”며 “이너

뷰티 매출은 올 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

대비 44% 증 했다”고 설 했다. 신한

투욡증권 에 따르면  이너뷰티 

장 규 는 2019년 7216 원에  난

 1웛1942 원으  커졌다. 2025년엔 

1웛9763 원으  장할 전 이다.  

CJ올리브 은 대표웂인 이너뷰티 

상품으  꼽히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

산뿐 니라 체 방 관리를 위한 슬리

밍 제품, 효소·차전욡  등 체  기능을 

돕는 제품, 건 한 간 으  즐길 수 욝

는 차(茶), 단 질 스 ·셰이크 등을 

굴하고 욝다.  하수정 기자 

신세계백화점 강남점 ‘더 스테이지’에 지난해 

9월 마련된 뉴발란스 40주년 한정판 출시 기념 

팝업스토어.  신세계 제공 

<나이키 운동화>


